
1. 서 론
세계 자동차산업은 지구온난화와 석유자원고갈로 

최대 격변기에 직면하여 각국은 녹색 혁명의 일환으

로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자국 현실에 맞는 주력
차종 발굴, 기술개발, 보조금, 세제 등을 지원하고 있
으며, 세계 자동차시장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하
고 있는 현실에 따라 아세아 주요국들의 자동차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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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lthough the development of electric vehicles or electric commercial 
vehicles is underway in Korea, most companies are seeking to enter the global 
market because it is difficult to expand their business only in the domestic 
market. In addition, it is recognized that the country has difficulties in respond-
ing to regulations or related procedures when entering overseas markets, and 
due to such difficulties, it is not possible to gain opportunities to enter the market 
and gain the technical advanta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individual 
companies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promoting and exporting products by 
establishing a pre-cycle support environment for technology development so 
that development parts can be installed in small electric commercial vehicles.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understand the necessity and factors of small elec-
tric commercial vehicles for major ASEAN countries, and as a result, most of 
them raised the urgency and necessity of joint research.In addition, human re-
source development, government support, and technical support were sug-
gested as the necessary factors for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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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변모가 필요한 시점이다. Fig. 1과 같이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에서의 심각한 대기 오염이 사회, 정책적 
문제로 대두되며 그 대안으로 전기차 생산에 여러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시장 확대를 유도하고 있
다1). 그러나 이러한 양상으로는 유럽, 일본 등 기존 
선진국과 중국 등 신흥국의 친환경 차량의 상용화 
기술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경우 자동차 산업의 경쟁
력이 저하될 수 있다. 그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전기 구동 차량(상용차 중심)의 수요와 이
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친
환경 전기 차량 개발을 위한 기술 협력이 필요하다. 

국내 지역별로 전기차 혹은 전기상용차의 부품, 
시스템 및 차량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시장
만으로는 사업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
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많은 
중소/중견 업체에서 해외 진출 시 해당 국가의 규제 
대응이나 관련 절차 등의 어려움을 겪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시장 진입과 기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소형 전기상용 완성차에 개발 부품을 탑재할 수 있

도록 기술 개발 전주기 지원 환경을 구축하여 개별 
기업이 제품 홍보와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주요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소형 전
기상용차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협력 분위기 조성
이 절실하다. 그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도내 50여
개의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통해 설계·제작된 소형 
전기상용차용 부품을 완성차 상태로 실증·홍보를 통
해 참여기업들의 수출 판로개척의 지원 필요성에 대
해 논하고자 한다.

2. 아세안 국가 시장 
2.1 개요

상용차(commercial vehicle, CV)는 대량의 인원이
나 화물을 수송하거나 특수목적의 작업을 하기 위해 
제작된 차량으로 중량기준으로는 1톤 트럭부터 30톤 
이상의 대형 트럭 및 버스까지 다양하며 상용차의 
범위로는 소형 버스, 중대형 버스, 소형 트럭, 중대형 

Fig. 1. ASEAN major national electric vehicle industry development pla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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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덤프, 트랙터 등 운송목적의 차량과 크레인, 믹
서 등의 건설 중장비, 탱크로리, 냉동차 등의 특수 목
적의 운송차, 소방차, 구급차 등의 특수 목적의 차량 
등 응용범위와 제작 형태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차
량이 있다. 상용차 기술의 특징으로는 높은 내구성과 
부하 변동량이 가장 큰 특징이며 운송 목적의 차량
의 경우 연간 평균 주행거리는 승용차의 3-4배로 내
구 주행 거리는 50-150만 km이며, 인원 수송이나 화
물 운송차의 경우 부하 변동 폭이 매우 크며, 건설 장
비 등의 특수 목적 차량의 경우도 작업에 필요한 고
출력의 동력이 필요하며 특히, 화물이나 승객이 없는 
공차 상태와 화물이 적재된 만차 상태에서 부하 변
동량이 크고, 운전이 먼지나 자갈, 모래 등이 많은 열
악한 환경에 운행되는 특성을 지니므로 승용차와 한 
차원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상용차 부품은 승용차 부품과 별도로 연구개발이 진
행 중이다.

2.2 베트남
베트남 자동차 시장은 ASEAN 국가 생산 자동차

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로 인해 매년 역대 최대 판매
량 기록하며 급성장 중인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이다.
제조 및 물류 산업들의 발전으로 인해 상품 운송에 
유용한 소형 및 중형 화물차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
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자연 친화적이며 지속 가
능한 자동차 제조 기술에 긍정적인 의견을 밝혀왔으
나, 실상 전기자동차 제조 산업에 관련한 현행법은 
아직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며 또한 전기자동차 시
장은 아직 성장 초기 단계이다. 현지 자동차 메이커
들의 기술 수준은 용접, 조립, 코팅 등 아직 기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베트남 정부 역시 자국의 자
동차 및 부품 생산기술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인식하
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2020 
베트남 자동차 산업 발전 계획’, ‘2025 베트남 자동
차 산업 발전 전략’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는 2025년까지 자동차 산업 부품 현지화 
비율을 45%까지 상승시키고자 한다. 또한 하이브리

드나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 부품 수입 
시 관세가 인하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준
비 중이며 개정될 시 향후 바이오연료, 하이브리드, 
전기 연료를 활용한 친환경 자동차 제조 및 관련 부
품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 된다2).

2.3 태국
태국 자동차 시장은 아세안 최대 자동차, 전자 생

산 및 수출 허브로 폭넓고 깊은 제조업의 글로벌 밸
류체인(global value chain, GVC)을 구축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발달된 자동차 부품 공급망이 
구축되어 있으며 대량생산기반을 보유 하고 있다. 태
국 정부는 전기차를 10대 타깃 산업으로 잡아 전기
차 산업을 집중 육성 중이고 전기차(electric vehicle, 
EV) 생산에 따라 태국 자동차 산업은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다. 2023년 태국 내 전기차 배터리 예상 생산 
규모는  43만 개에 달해 아시아 4위 수준으로 도약할 
것으로 목표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배터리 생산의
 3% 규모에 해당하는 수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를 위해 태국 정부는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트렌드에 
발맞춰 전기자동차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액션 플랜을 실시하
였다. 또한 태국 정부는 전기자동차 생산 및 수출 허
브로 육성하기 위해 투자기업과 소비자 양측에 다양
한 지원방안, 전기차 생산 및 부품 생산 투자에 대해
서 기계·장비의 수입관세 면제 및 종류에 따라 법인
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3).

2.4 필리핀
필리핀 자동차 시장은 다른 ASEAN국가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고 단편적이다. 필리핀 자동차 시장은 
승용차보다는 asian utility vehicle (AUV)이나 sports 
utility vehicle (SUV)과 같은 승합차가 주류를 이루
고 있다. 신차판매 분야에서는 4륜구동을 포함한 소
형 상용차가 전체 신차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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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도 점차 커지는 추세이며, 생산 측면에서도 소형 
상용차가 전체의 51.7%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차뿐
만 아니라 내연기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산업 관점에서, 현재 필리핀은 열악한 교통 인프라, 
저조한 외국인 투자유치, 기술력 부재로 인한 조립생
산 중심체제등의 이유로 자립적인 자동차 산업구조
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들은 프레임 제작, 차체도장, 완성차 
조립 등 외장작업에 특화된 기술들만 가지고 있는 상
황이고 전기차 분야 핵심 기술인 energy management 
system (EMS), building management system (BMS), 
배터리 등의 기술 개발 역량은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필리핀 정부는 이를 타파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자동
차산업의 최대 난제인 중고차 수입을 억제하고 현지
조립업체 및 부품업체를 통한 완성차 생산 및 수출
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국가 전기차 전략(national 
electric vehicle strategic)을 수립하고 전기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4)

3. 조사 방법
조사 기간으로는 2019년 8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진행하였으며 베트남전기차협회(EVAV), 
차량업체 관계자, 태국 현지 대중교통 업체 관계자 
및 energy storage system (ESS), 충전소 관련 사업 
관계자, 필리핀 eVAP 업체 및 관련 대중교통 업체, 
학교,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일반 설문, 주요 
소형 전기상용차 규격, 소형 전기상용차 공동 개발 
관련 수요, 전기차 지원 정책 및 인력 수요에 관한 구
글 설문5)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4. 결과 분석
국가별 설문 취합 후 각 국별 의견 분석 수행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전기차 일반 설문 결과, 현재 세 나
라 모두 전기자동차 기술개발에 96%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각 국별로 소형전기상용차 기술개발
을 위한 로드맵 및 액션플랜이 존재하고 있음을 아

는 기업들이 75%이다. 그러나 각 국별로 로드맵 및 
액션 플랜의 수준은 베트남은 시작 단계, 태국은 시
작 및 검증 단계, 필리핀은 공급 단계로 응답을 하였
다. 또한 소형 전기 구동 상용차량이 필요하다는 의
견이 92%를 차지하고 각 국별로 5-10년 이내로 국내 
소형 전기상용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아세안 주요국들은 소형전기상용차 보
급 활성화를 위해 한국과의 공동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전기 구동 차량 개발 선행과
제로는 배터리 기술이라는 응답의 71%를 차지하는 
대다수의 응답이 있었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동력전
달부품, 차체부품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정부 정책, 같
은 사업내의 파트너십 다듬기, 자본, 충전시간 절감, 
배터리 기술,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EM)
으로부터의 승인을 받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시장 수
요에 대한 조사 및 정책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며 자
금 지원 및 정부지원, 파트너가 필요하며, 충전 기술, 
연구비, 기술과 재정 지원, 많은 관계자들의 협조 및 
관련 주제 및 프로젝트 참여의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주요 소형 전기상용차 규격에 대한 설문에서는 주로 
운용되고 있는 소형 상용차의 크기(짐 하중)는 다양
하며 500 kg 이하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베트남과 필
리핀의 경우 의견이 다양하지만 태국의 경우 500 kg 
이하라는 의견이 많았다. 주로 운용되고 있는 소형 
상용차의 승객 탑승 가능 수는 다양하며 4-8명이라
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전기차 관련 안전규제에 대한 
문항에서는 현재 세 나라 모두 안전규제가 존재한다
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안전 규제 인증 주기는 베트
남의 경우 1-2년 이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필리핀
의 경우 3년 이상 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차량 배출
가스 규제 적용기준은 Euro 4라는 의견이 58%로 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인증기관으로는 베트남의 경우 
차량 등록국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태국 및 필리핀
의 경우 정부 및 관련 기관이라고 응답하였다. 인증 
주기는 1년 이내라는 의견이 많았다. 소형 전기상용
차가 생산되면 가장 적합한 차종으로는 승용차, 택
시, 다목적차량(multi-purpose vehicle, MPV)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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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많았으며 필리핀의 경우 MPV라는 응답이 많
아 MPV를 적용한다면 개발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
다. 공용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위치를 물어보는 
문항에서는 도심을 응답하였다. 즉 사람들의 접근성
이 편리한 곳으로 인프라 구축을 하게 된다면 이용
에 용이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소형 전기상용차 협력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자금 부족, 정부의 지원 부족, 기술 부족 순으
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선택하였으며 자금 
및 기술 지원이 우선시된다면 협력 개발에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협력 개발 사업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 기업 간의 협력, 중고 배터리의 
수입 및 재활용 계획 필요, 시범프로젝트를 통한 혜
택과 효율성 평가, 비즈니스 모델 시스템, 인프라 및 
운송 수단에 대한 개발 전략 간의 큰 조정 필요, 각 
국의 조건에 적합한 기술적인 해결책, 정부는 정책적
으로 CTR 상태이므로 자동차 부품생산 능력 개발을 
위한 해외와의 협력, 정부와 기업 사절단의 필요 등
의 다양한 의견을 내세웠다.

소형 전기상용차 공동 개발 관련 수요 부분에서는 
한국과 전기차 협력 연구 개발이 활성화된다면 각 
국의 업체들은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71%로 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한국과 전기차 협업 개발 시 
대다수의 업체가 속해있는 단체의 발전 가능성이 높
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협력 연구개발이 진행된다면 
기술개발, 인력양성, 부품인증 등 순으로 활용 계획
을 내세웠다. 각 국의 기업들은 기술개발 외부 의뢰 
시 중점 검토 사항으로 다양한 의견들 가운데 신뢰
도를 우선으로 꼽았으며 소형 전기상용차 생산에 있
어 용도의 활용성에 대해서는 대기질 개선에 활용성
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소형 전기차 관련 기술 개발 
경험 유무에서는 전체 응답의 절반은 있다고 하였으
나 이는 필리핀의 경우 절반 이상이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베트남과 태국의 경우 절반 이상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기술 개발 경험 항목으로는 배터
리 교체, OEM 에너지 저장 모듈 제작, EV 제조업체
들이 Li-Ion 기술을 EV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도움, 
BMS 및 Payper Use 기술/특허, 에너지 관리, 자동차

와 오토바이의 배기가스 절감, 전기자동차와 오토바
이에 대한 실험, 전기자동차 실용적 기능 실험, 셸과 
프레임 설계, 프레임 및 개요 계획 설계 등이 있었다. 
또한 기술 관련 부품 확보 경로는 배터리 제조업체
와 공동 개발, 본사에서의 제공, 해외 수입, 자체 개
발 후 외부 업체 의뢰라는 의견이 다양하였다. 기술 
개발 시 가장 큰 어려움 역시 앞서 응답한 것과 같이 
전문 인력 부족, 재정적 어려움, 기술 관련 정보 부족
을 답하였다. 

한국과 소형전기상용차 협력 개발/제작을 위한 법
인 또는 기관 설립 시 투자 의향이 있냐는 문항에서
는 투자 의향이 있으나 기타 의견으로는 상황과 프
로젝트에 따라 투자 의향을 밝힌 업체들도 존재하였
으며 대부분의 업체는 연구개발에 투자하겠다고 응
답하였다. 기타의견으로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공급
에 투자하겠다는 업체들도 있었으며 예상 투자 범위
를 물었을 때 베트남의 한 업체는 5,000 $/년, 태국의 
한 업체는 100,000 $/년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하
였으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조직에 따라 달려있다
는 의견도 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지원 정책 및 인력수요 부분에
서는 현재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으로는 전기차 구매비 지원, 자동차세 지원, 충
전기 설치 지원이 있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전
기차 및 부품 개발을 위한 지원 전문기관의 존재 유
무로는 총 응답의 절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베트
남의 경우 Vinfast (Hanoi, Vietnam), 다낭과학기술대
학교라고 하였으며 필리핀의 경우 eVAP, 태국의 경
우 EVAT (Bangkok, Thailand), FAT라는 의견이 있
다. 소형 전기상용차 및 부품 개발 시 가장 필요한 정
부 인센티브 항목으로 전기차 보급 관련 정책 지원, 
기술개발비 지원,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소형전기자동차 관련 인력양성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업체가 높다
고 응답하여 소형전기자동차 관련 인력양성이 절실
히 필요하여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관련 인력으로는 연구직, 생산직, 관리직 순을 꼽았
으며 필요 학력 수준으로는 대졸이 대다수였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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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 전문교육과 기술개
발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응답의 92%를 차지하
였으며 인력 교육과정 개설시 참여하겠다고 하였으
며 교육과정시간은 2주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를 차지하였다. 

5. 결 론
1) 아세안 주요국의 설문 결과, 소형 전기사용차 

협력 개발/제작의 시급함을 알 수 있으며 인력 양성 
및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보였다.

2) 전기차 전환에 따라 자동차부품의 밸류체인에 
변화가 예상되나 아세안 각국 공통적인 전기차 산업
의 문제점으로 리튬 배터리, 인버터, 컨버터 등 핵심 
부품 공급업체 부족 현상이 대두되며 이는 한국 기
업의 진출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부품 공급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자동차 부품 기술 
협력 개발을 통한 아세안 주요국 자동차부품산업 고
도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

3) 아세안 주요국 설문으로부터 공통적으로 인력
과 기술 양성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였으며 주요국가
에서의 전기차 기술인력 및 인증⋅시험장비 운영인
력을 양성하여 기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4) 아세안 주요국과의 공동연구가 성사된다면 국
내 개발 소형 전기상용차의 핵심기술 및 핵심부품에 
대한 수요처 확대를 통한 경쟁력의 강화는 물론 소
형 전기상용차 핵심부품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를 통
한 국산부품의 경쟁력 제고로 기술 수출과 타 산업
으로의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국내 소형 전기차 및 부품 중소기업의 아세안 
국가 시장 진출 활성화를 통한 오른쪽 운전석 법규 

대응 및 우기(雨期) 침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의 소형 전기상용차를 개량하여 아세안 시
장을 선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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